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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 Y W O R D S  PR 회사 • 편견 • 직장인 • 편견 관리 • 언어 • 언어 경영

* 이 논문은 2015∼2016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

(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luckyk55@naver.com

한국광고홍보학보

2016년 겨울 제18권 4호
http://www.kadpr.or.kr

한국광고홍보학회

http://dx.doi.org/10.16914/kjapr.2016.18.4.181



182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8권 4호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대인 관계가 어렵다’는 말은 직장인들로부터 자

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다. 자신이 담당한 직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직무를 

둘러싼 사람 관계에서 부담감을 갖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뜻일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 주기보다는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적 잣대로 재단

함으로써 자신의 실체가 왜곡되어 불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직장

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53.0%가 일에 대한 만족도나 업무량, 연봉 수준보다 

‘상사나 동료와의 대인 관계’를 꼽았으며(김혜림, 2016. 4. 6),1)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불안감·공포감, 우울증, 강박증 등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정진영, 

2016. 4. 24).2)

대인 관계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

에서 해석자의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Word, Zanna, & Cooper, 1974; Swann & 

Ely, 1984; Swann, 1990). 편견은 그러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처

리 과정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파와 왜곡을 일으키게 된다(김혜숙, 2002). 여러 연

구자들(Jones & DermanᐨSparks, 1992; 이종일, 2009; Pines & Aronson, 1988)은 

편견을 사전 지식, 사고, 이성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찍이 알포트(Allport, 1954)는 편견

을 오류나 잘못된 일반화에 기초한 반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연

구하는 딕슨(Dixon, 2006)은 편견을 고정관념과 함께 정의했는데, 특정 그룹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를 나타내는 믿음이 고정관념이며,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특정 그룹

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을 편견이라고 정의했다. 즉, 잘못된 일반화에 근거한 태도

로서 부가적인 평가 요소를 갖는 믿음이 편견이라는 것이다. 결국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발생(박경태, 2008)시

키기 때문이다. 

1)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가 2016년 4월 실시한 ‘직장인 스트레스 현황’에 대한 공동 조

사 결과임.

2)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2016년 4월 실시한 ‘공황장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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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편견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간접적 접촉 과정을 통해 확산, 강화되는 커

뮤니케이션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편견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편견이 많을수록 편견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저하되고 

왜곡되게 된다. 본 연구는 여기에 편견 관리(prejudice management)의 중요성이 있

다고 본다. 지역, 성, 종교, 다문화, 계층 등에 대한 최근 기업 경영자나 정부 인사들의 

편견 언어의 노출3)이 개인적 불쾌감을 넘어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

고 있다. 편견을 관리하는 노력은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

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고, 기업과 같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 경쟁력을 튼

튼히 하는 밑거름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리더십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본다.

지금까지 진행된 편견 연구들은 편견의 인구통계학적 이슈 중심으로 진행된 측면

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김진국, 1987; 김범준, 2002; 홍영오·이훈구, 

2001), 성(김양희·정경아, 2000; 정해숙·구정화·정경아, 2010), 다문화(김혜숙 

외, 2003; 추병완, 2013)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낙

관적 편견의 간접 효과(장정헌·심재철, 2013), 낙관적 편견에 대한 영향 요인(김인숙, 

2012),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 관계(김봉철·주지혁·최명일, 2009) 등의 연구들

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장인을 통한 일상적 생활 속에서 편견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직장인 편견의 현주소가 되는 이들의 편견 원인, 유형, 그

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편견 관리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직장인

은 보편적 사회 구성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직장인의 편견 인식은 사회적 상징

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PR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말과 글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 인식의 

단층은 직장인 편견 관리의 첫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PR 회사 직장인을 통해서 이들의 편견 인식 요인과 편견

3) 장도민 (2016, 4, 4). 몽고식품, 미스터피자까지 ‘오너 갑질’ 왜? … 불똥 튈까 전전긍긍. 뉴스1. http://ne

ws1.kr/articles/?2623696: 이승애(2016, 7, 28). 선글라스를 벗어라. CC투데이. http://www.cctoday.c

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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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와의 관계,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밝

혀내는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편견 원인

편견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선 섬너(Sumner, 1966)는 편

견의 유형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 집단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느끼는 경

우를 내집단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외집단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

단에 대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

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배제와 차별 같은 편견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집단과 외집단을 기준으로 편견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논의이다. 

󰡔사회심리학󰡕을 쓴 아론슨, 윌슨, 에이커트(Aronson, Wilson, & Akert, 2015)

는 편견 원인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원인은 가장 대표

적인 편견 원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는 주로 고정관념과 관련이 된 것으로 사회적으

로 공유되며(Stangor & Schaller, 1996),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 일 수도 있고 또

는 중립적일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경우에도 원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 문제이다(McCabe & Brannon, 2004). 이 고정관념은 

기존의 것을 바꾸기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다(Ross, 1977). 정서적 원인

은 감정을 통해서 편견이 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다른 

사람과의 언어 행위 속에서 편견이 나타남으로써 합리적 토론이나 대화를 힘들게 만드

는 요인이 된다. 이 정서적 원인은 의식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

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행동적 원인은 실

제 행동을 통해 편견이 표출되는 경우이다. 어떤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

의 구성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적 원인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

날 수도 있고, 실제적 행위를 통해서 표출될 수도 있다. 

편견의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논의로는 공포 관리 이론을 들 수 있다. 공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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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인간을 위대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딜레마적 존재라는 베커(Becker, 

1973)의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과 다

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죽음 현출성(mortality 

salience)을 갖게 되는데, 이 죽음 현출성이 편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 

현출성으로 인하여 집단 간 갈등,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 간 갈등(Greenberg, Schimel, 

Martens, Solomon, & Pyszcznyski, 2001), 남학생과 여학생 또는 젊은이와 노인 사

이의 집단 분리(Bradley, Kennison, Burke, & Chaney, 2012)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공포 관리 이론은 편견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추

병완(2013)은 이 점에 착안하여 “공포 관리 이론은 편견의 피해자들이 죽음에 대한 관심

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의미 부여 구조와 가치 부여 구조에 있어서 지배적 세계관

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잘 지적해 준다”(p. 35)고 말하고 있다. 

편견의 원인을 사회적 차원, 개인 간 차원, 그리고 개인 심리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

여 살펴본 논의가 있다(Cox, Abramson, Devine, Steven, & Hollon, 2012). 고정관

념과 편견 등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를 통해 콕스와 그의 동료들(Cox et. al., 

2012)은 사회적 차원의 편견 원인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즘의 편견과 같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집단 간 배타성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개인 간 차원의 편견 원인으로는 타

인에 대한 무시나 조롱 등에 기반한 개인적 우월감 등을 꼽았으며, 개인 심리적 차원의 

편견 원인으로는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자기 편견 요인을 들었다. 

이처럼 편견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편견의 속성을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 삶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원인과 절차를 거치며 편견이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편견 원인에 

대한 선행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직장인의 편견 원인의 특징이 어

떠한 지를 논의하는데 의미 있는 가이드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의 직장인의 편견 원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PR 회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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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와 편견 간 관계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의 반영임과 동시에 이들에게 영향

을 끼치며 세대를 통해 계승된다는 점에서 편견의 생성 및 확산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편견 연구에서 언어는 중요하게 간주되지 못하였다. 편견 연구에 있어

서 언어의 역할이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가 2007년 특별호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언어 그리고 차별을 주제로 다루면

서이다(Collins & Clement, 2012). 

태일러와 우스본(Taylor & Usborne, 2007)은 편견과 언어의 관련성을 두 방향

에서 정리하였다. 하나는 언어가 편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

는 반편견(antiᐨprejudice)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언어가 편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강력한 도

구가 된다(Ng, 2007; Augustinos & Every, 2007). 어떤 특정 집단에 정서적으로 부

합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 상이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만의 인식 틀을 갖게 됨으로써 배타적인 집단의식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된다

(Carnaghi & Maass, 2007). 한편 언어가 반편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

면, 언어는 문화와 반편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 집단의 문화를 배우고 이 집단에 일체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ubenfeld 

et al, 2007). 그래서 이중 언어 교육은 편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낮출 수 있다

(Wright & Bougie, 2007). 

편견과 언어 간 관련성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콜린스와 클레멘트

(Collins & Clement, 2012)는 언어와 편견 간 관계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언어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이다. 이는 편견에 빠진 자신의 세계관이나 믿음 그 자체가 

언어로 표출되는 전형적 예이다. 여기에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노출되는 

부적절한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골적으로 편견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

로 표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언어적 편향 같은 것을 말한다. 둘째는 언어가 편견

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언어가 인식을 왜곡시키거나 언어가 집단 소속감을 부채질하

고 집단 경계를 규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언어가 집단 소속감이나 커뮤니케

이션 전략, 그리고 사회 규범 등과 같은 제3의 변수에 의해 조절되어 표현되는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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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콜린스와 클레멘트(Collins & Clement)는 이러한 세 기준에 입각하여 2007년부

터 2011년까지 커뮤니케이션, 언어학, 사회학, 그리고 교육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한 7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언어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10편)보

다 편견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32편)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이보다 제3변수에 의해 언

어가 조절되는 경우(34편)가 많음을 보여 주었다. 

언어와 편견 간 유형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서톤(Sutton, 2010) 모델을 들 수 

있다. 서톤(Sutton)은 집단 내 구성원 간 관계에서 언어와 편견의 관계를 편견의 운반

체(vessel)로서의 언어, 편견의 척도(barometer)로서의 언어, 편견의 렌즈(lens)로서

의 언어 등 세 가지로 비유하였다. 편견의 운반체로서의 언어는 편견에 빠진 믿음을 적

나라한 표현으로 쉽게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견의 척도로서의 언어는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구절의 형태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

늠할 수 있게 하는, 즉 말하는 사람의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이며, 편견의 렌즈로서의의 

언어는 주의나 생각, 기억에 대한 변형적 힘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언어와 편견 간의 관계는 콜린스와 클레멘트(Collins 

& Clemente)의 연구와 서톤(Sutton) 모델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대상

인 PR 회사 직장인들의 언어와 편견 간의 관계 유형을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문제 2>를 통하여 PR 회사 직장인들은 편견과 언어 어느 쪽이 다른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주위에서 듣는 편견 언어가 운반체, 바로

미터, 렌즈 중 어느 쪽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2: PR 회사 직장인의 언어와 편견 간 관계는 어떠한가? 

3) 직무 스트레스와 편견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편견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주로 역할 갈등, 인

간관계, 그리고 언어 등을 통한 편견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박종표·전인오, 2011; 김일성·송계충, 2012; Burke & Mikkelsen, 2005; 문유

석, 2010; 이경남·오홍철, 2015; 한금선 등 2012; 류현철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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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와 데코티스(Paker & Decotiis, 1983)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직무 자체(직

무 자율성, 정체성, 다양성), 조직의 특성(조직 구조, 조직 분위기), 조직 내 역할(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와의 관계 및 신뢰도), 경력 

개발(승진, 성과, 개발), 외부 조직에 대한 헌신감(조직 몰입, 직업 몰입)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역할 갈등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조직 분위기 등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은 

편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MICE 산업 종사자 303명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연

구한 박종표와 전인오(2011)는 역할 갈등이 심지어는 이직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한 문유석(2010)은 역할 모호성, 

권위주의적인 직장 분위기, 성차별 등에 의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직장 내 역할과 직위 그리고 성에 의한 편견이 직무 스트레스의 주 요인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버크와 미켈센(Burke & Mikkelsen, 2005)의 연구와도 

유사한데, 이들은 엄격한 계층 구조, 모호한 경찰의 역할, 부적절한 의사소통 등을 스트

레스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직무 소진의 개념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간 관계를 탐구한 김일성과 

송계충(2010)은 직무 소진과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는 감정 고갈, 비인격화와 성취감 저

하의 3개 요인들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감정 고갈이나 

비인격화 등이 편견적 사고와 표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견이 직무 소진에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카지노 종사자 540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이경남과 오홍철(2015)은 고객과의 관계 스트레스는 게임 승패에 따른 감정 변화로 인

하여 딜러에게 이유 없는 항의와 매너 없는 언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진단하였는

데, 감정 변화에 따른 고객의 편견 노출이 카지노 종사자의 편견 소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류현철 등(2009)은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과 연구직 스트레스 요인을 관찰하였는

데, 생산직에서는 물리 환경,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관찰되었고, 연구직에서는 직무 요구, 조직 체계, 직장 문화의 항목에서 전국 참고치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353

명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영향 요인 연구를 진행한 한금선 등(2012) 등은 직장 문화

나 관계 갈등이 의료인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류현철 등(2009)과 한금

선 등(2012)의 연구에서 전문직 종사자들 또한 관계 갈등, 조직 문화 등 편견적 사고와 

행위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요인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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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견은 직장인 직무 스트

레스의 촉발자이자 확대 재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직장생활에 배

태된 편견의 소스들이 직무에 대한 역할 갈등이나 직장 내 대인관계 또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 PR 직무의 특성과 편견

PR직업이 더 넓고 깊게 펼쳐지는 상황(김찬석·이완수·정나영, 2014)에서 PR 업무의 

가지 수나 PR 활동의 종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PR 활동들을 종합해보

면, PR 직무는 관계적(relational) 특성, 언어적 (linguistics) 특성, 창의성(creativity)

과 논리성(logicality) 특성 그리고 행동화(acting out) 특성 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PR 직무의 관계적 특성은 관계성을 핵심으로 하는 PR업의 본질에서 나왔다

고 볼 수 있다. “조직과 공중 간의 상호 호혜적인 커뮤니케이션”(RRSA, 2012), “PR은 

관계의 철학이자 실천”(김찬석, 2007) 등의 PR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PR 직무의 

중요한 지향 가치 중 하나가 기업과 소비자 또는 정부와 국민 등과 같은 관계 속에서 발

현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언어적 특성이다. PR 직무는 말과 글 등과 같은 언어적 특성

을 강하게 띠고 있다. 언어 사용이 우리 사회 모든 활동의 인프라지만, PR 직무와 같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로 표현되는 PR 메시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셋째는 

PR 직무가 갖는 창의성과 논리성의 특징이다. 메시지에 대한 공중의 주목을 불러일으

키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관점의 제시나 새로운 매체의 활용 등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PR 직무는 창의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PR의 문제를 발견하

고 상황 분석을 통하여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타깃 공중별, 목표별 실행 프로그램

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PR 직무는 강한 논리성을 띤다. PR 직무의 마지막 특성은 

행동화라고 할 수 있다. 행동화는 PR 공중과의 접촉이나 PR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의

미한다. 앞에서 기술한 PR 직무의 특성으로서 관계성, 언어성, 창의성 및 논리성 등은 

행동화를 전제로 한다. 즉, 행동으로 표출되고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PR 직무의 특성이다. 

이와 같은 PR 직무의 특성은 편견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PR 직무가 편견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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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등을 통하여 편견이 쉽게 노출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견은 PR 직무

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PR 직무는 편견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

아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PR 활동의 대상이 되는 타깃 공중들의 인식이나 태도, 그

리고 행동을 변화 또는 강화해야 하는 PR 직무의 속성은 편견에 영향을 받아서는 가치 

중립적인 설득 포인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PR 직무는 편견에 빠질 가능성

이 높으면서(vulnerable to prejudice)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에 강해야 하는(resistant 

to prejudice)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가 PR 회사 직장인

을 대상으로 편견의 원인이나 언어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탐구하려는 목적

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3: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은 PR 직무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제적 상황을 연구하는 데 유용성을 가지며(Yin, 1994),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연구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Marshall & Rossman, 1999). 데이터의 수집

은 설문지를 통해서 하였다. 설문지는 직장생활에서 편견에 대한 경험, 편견 경험에 대

한 구체적 상황, 직무 수행 과정에서 편견 경험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편

견 경험이나 기획서 준비, 아이디어 도출, 입찰 참여 등에서의 편견 인식 등에 대하여 자

유롭게 기술하는 개방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이 설문지에는 직무 만족도나 직무 스트

레스에 편견이 미치는 영향이나 ‘저건 편견이야’라는 느낌이 든 말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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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편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참고로 작성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한 본 조사는 PR 회사 

직장인 62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PR 회사의 선택은 30명 이

상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는 직장 생활의 역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 정

도 규모를 갖춘 조직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PR 회사는 퍼블리시

티에 강한 언론 PR 회사, 마케팅 PR 전문성이 있는 회사, 정책 홍보 경험이 풍부한 회

사, 외국 기업 PR 경험이 풍부한 회사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8개 PR 회사에 근무하는 62명의 PR 회사 직장인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받은 결과, 개방형 설문지의 취지와는 다르게 피설문자의 의견이나 느낌

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불성실한 설문지들을 제외한 50부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는 1번부터 50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피

조사자의 진술문을 본문에 인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설문지에 기술한 진술문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로 정리

하였는데, 특히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패턴 찾기 기법을 사용하

문항 질문 내용

1 직장생활에서 성, 연령, 인종(국적) 등으로 인한 편견 경험 여부 및 상황

2 직장생활 내부 인간관계, 즉 경영층과 직원 간, 직원 상호 간 관계에서 편견 경험 여부 및 상황

3 직장생활 외부 인간관계, 즉 클라이언트 등을 포함한 외부 공중들과의 관계에서 편견 경험 여부 및 상황

4 업무 수행 과정, 즉 기획서 준비, 아이디어 도출, 입찰 참여 등 과정에서 편견 경험 여부 및 상황

5 그 밖의 직장생활에서 편견 경험 사례

6 직장생활 과정에서 편견 경험 느낌

7 직장생활에서 편견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
직장생활에서 편견으로 인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장 구성원들(경영층, 팀장, 팀원 등)의 

노력

9
직장생활에서 편견으로 인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정부, 국회, 언론, 기업, 학

교 등)의 노력

10 직장생활에서 들었던 ‘저건 편견이야’라는 말(구어체)

표 1. 설문지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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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 유목은 연구문제별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즉 직장인 편견의 원인은 

편견의 원인을 집단의 안과 밖 중에서 어디에 두느냐로 나눈 섬너(Sumner, 1966)의 

기준과 아론슨, 윌슨, 에이커트(Aronson, Wilson, Akert, 2015) 등이 편견의 정서적 

원인, 인지적 원인, 행동적 원인으로 나눈 기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문제 

2>의 직장인의 언어와 편견 간 관계 유형의 분석 유목은 콜린스와 클레멘트(Collins & 

Clement, 2012)의 유형화와 서톤(Sutton, 2010) 모델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문제 

3>의 직무 스트레스와 PR 회사 직장인 간 관계를 밝히기 위한 분석 유목으로는 PR 직

무의 4개 특성인 관계적 특성, 언어적 특성, 창의성과 논리성 특성, 그리고 행동화 특성

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유 운반체 (vessel) 바로미터 (barometer) 렌즈 (lens)

특징
편견에 빠진 믿음이 적나라하

게 표현

사용하는 단어나 구절의 형태를 통

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늠

주의나 생각, 기억에 대한 변형

된 표현

예시

∙ 이래서 문/이과 출신은 안 된

다니까

∙ A는 얼굴만 비춰도 계약서에 

사인하더라

∙ 여자/남자니 할 수 없다

∙ 남자 직원은 꼼꼼하지 못해

∙ 00지역 사람은 깍쟁이지

∙ PR 회사 직원들은 술 많이 마시

겠다

∙ 한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하는 

것으로 보더라구

∙ 소문에 그 사람은 일 잘 못한데

∙ 신입인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 PR 회사 사람들은 클라이언

트 사정을 잘 모르니까

∙ 지금껏 A로 했으니까 B 방법

은 안 될 거야

∙ 00 대학 출신들은 한글 작문 

능력이 떨어지잖아

∙ 사장님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

을 편애하더라구

표 2. 서톤(Sutton) 모델의 편견과 언어 간 관계 비유 예시

연구문제 분석 유목

편견의 원인
∙ 내집단/외집단(Sumner, 1966)

∙ 정서적 원인/인지적 원인/행동적 원인(Aronson, Wilson, Akert, 2015)

편견과 언어 간 관계 
∙ 언어가 편견에 영향, 편견이 언어에 영향, 조절 요인(Collins & Clement, 2012)

∙ 운반체, 바로미터, 렌즈(Sutton, 2010)

PR 직무 특성과 편견 ∙ 관계적 특성, 언어적 특성, 창의성과 논리성 특성, 행동화 특성

표 3. 분석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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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PR 회사 직장인 편견의 원인

(1) 내부 원인 및 외부 원인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을 내집단 원인과 외집단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사와

의 관계나 대인관계 성향, 그리고 성(gender) 관련 대화 등이 조직 내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사와의 관계로 인해서 편견을 느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내가 회의에

서 상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니 내가 상사를 무시한다는 편견을 가진 것 같더라”거

나 “부하에 대한 어떤 상사가 부정적 언급을 했는데, 이 상사의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해당 부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았다” 등이 있었다. 또한 상

사와의 관계는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편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면, “회사 규모가 작을 때는 회의가 경영진과 직원 

간 잘해보자는 논의의 장이었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진이 ‘니들 뭐 알아, 니들 

능력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회사가 발전이 없는 거야’라는 식으로 문책하는 자리로 종

종 변질되곤 하였다”는 응답이다. 

대인관계 성향으로 인해서 편견을 느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외향적이고 대인관

계가 활발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을 느꼈다”, 또는 “여대 출신 

직원은 특정 성격이나 성향이 있다고 지레 짐작하는 같더라. 그러면서 가급적 여대 출

신 상사나 후배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등이 조

사되었다. 성 관련 편견으로는 “이벤트 때 도우미는 여자가 해야 한다”, “여자 상사로부

터 남자 직원인 내게 왜 화장하고 다니지 않느냐며 핀잔을 받은 적이 있다”, “식사 자리

에서 분위기 띄우려면 여성이 꼭 참석해야 한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PR 회사 직장인들의 편견의 외부 원인으로는 언론인과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PR 회사의 업무 속성 등 PR 직무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

과의 관계 속에서 편견을 느꼈다는 경우는 “언론사 기자 중 일부는 PR 회사 직원은 이 

직원이 맡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 한다”, “기자들은 PR 회사 직원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취

급하는 것 같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인하여 편견을 느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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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라이언트의 불합리한 요구도 PR 회사 직원은 홍보 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

용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더라”,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같은 메시지인데도 사원

이었던 때와 대리 진급 후의 메시지 수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클라이언트가 참

여하는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이 어리고 경험 적은 직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애써 무시하

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PR 회사의 업무에 대한 편견으

로는 “PR 회사에 다니면 접대가 많겠다, 술 많이 마시겠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홍보 업무를 한다고 하면 부차적인 일로 평가받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 등으로 조사되었다. 

(2) 정서적 원인, 인지적 원인, 그리고 행동적 원인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 원인을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원인으로는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성, 연령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나 성에 대한 정서적 분위기나 느낌이 PR 업무 추진 과

정에서 편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을 둘러싼 정서적 편견은 “중요 

프로젝트에는 연차가 높은 사람을 지명하는 분위기나 느낌이 강한 것 같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걸 어떻게 알겠나?” 등으로 조사되었다. 성을 둘러싼 정서적 편견

은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 일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접견이나 응대 

등 업무는 여성이 맡는 것이 편하지”, “회식 때 여성이 술 잘 마시거나 잘 놀면 ‘여자가 

대단하다’는 시선이 강하고 이런 말을 뒷담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등이다. 

인지적 차원의 편견 원인은 느낌이나 감정에 기반하는 정서적 원인과는 다르게 사

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R 회사 직장인

의 인지적 차원의 편견 원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남자니까 꼼꼼하지 못할 것이

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 직원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남자 군필자가 책임감이 더 있다”, “남자 특히 덩치가 큰 남자는 섬세하고 꼼꼼하지 못

할 것이다, ‘남자치고는…’, ‘보기보다는…’ 등을 쓰는 경우를 보면 편견이 있다고 느낀

다“, ”결혼 관련하여 남자는 책임감이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직장생활에 소홀하

게 될 것이다“. 

행동적 차원의 편견 원인은 행동이나 결과와 직결되는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PR 

회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상사가 반말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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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할 때 편견을 느낀다”, “회사 PC가 작동하지 않을 때 

너는 남자니까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회사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에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남자가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란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이 PR 회사 직장인들은 아론슨 등(Aronson et. al, 2015)이 말한 것처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원인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세 가지 편

견 원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직장인들의 편견 지도를 만들어 내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편견과 언어 간 관계 

PR 회사 직장인들의 편견과 언어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콜린스와 클레멘트

(Collins & Clement, 2012)의 편견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언어가 편견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편견과 언어가 조절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았

다. PR 회사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견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15건, 반대로 언어가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22건, 

집단 소속감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조절 변인으로 인하여 언어와 편견 간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편견이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언

어를 통해서 편견이 표출되고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조사 결과

는 언어생활이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PR 회사 직장인들이 편견

에 언어에 미치는 영향보다 언어가 편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

목이다.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과 언어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번째로 서톤(Sutton, 

2010)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즉, 언어가 편견의 운반체인지 바로미터인지 아니면 렌즈

편견이 언어에 영향을 미침 언어가 편견에 영향을 미침 조절변인에 의해 서로 영향 계

15

(70%)

22

(44%)

13

(26%)

50

(100%)

표 4. 편견과 언어 간 영향 관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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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PR 회사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어가 편견의 

바로미터(barometer)인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반체

(vessels)인 경우가 18건, 렌즈인 경우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편견과 언어 간 관계에 

있어서 운반체인 경우는 편견이 언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이고, 렌즈인 경우는 

편견이 언어에 암묵적으로 배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PR 회사 직장인들은 언어 속에서 

편견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 많은 경향성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3>의 결과: PR 직무 특성과 편견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이 PR 직무 수행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편견이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자 50명 가운데, “편견을 꼭 나쁘게만 바라 볼 것은 아니다. 조직이 작으면 가족 같은 자

율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것 같다는 긍정적 편견을 활용하면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편견은 업무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편견에서 오는 일시적 감

정이나 억울함도 문제지만 이에 동반되는 업무 회의감이나 자신감 결여가 직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눈앞에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편견이 많으면 

직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등의 조사 결과처럼 편견은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직무 만족과 몰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기술한 PR 직무 특성, 즉 관계적 특성, 언어적 특성, 창의성

과 논리성 특성, 행동화 특성별로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PR 직무의 관계적 특성 편견으로는 “업무 능력이 더 나은 남성 직원

운반체(vessels) 바로미터(barometer) 렌즈(lens) 계

18

(36%)

20

(40%)

12

(24%)

50

(100%)

표 5. 편견과 언어 간 기능 관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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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뷰티 관련 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

을 경험했다”, “방위 산업 관련 제안서 PT는 남성이 해야 유리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특성 편견으로는 대표적으로 “저 따위로 일하니까 내 밑에서 일하지”, “000

은 아무래도 졸업 학교가 좀 처져서”, “임신하면 회사 그만둬야지” 등이 조사되었다. 그

리고 창의성과 논리성이라는 PR 직무와 관련된 편견으로는 “기획서 준비 과정에서 지

금껏 A로 해 왔으니 B 방법은 안 될 거야라고 단정 짓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더라구

요”,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하급자나 인턴 사원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낼 능력이 안 될 거야’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은 무조건 

독특하고 트렌디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PR 직무의 행

동화 특성에 담긴 편견으로는 “업무 처리가 늦는 직원에게 살이 쪄서 둔하다”거나 “남잔

데, 직급도 높은데 주말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PR 회사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편견 스트레스 저감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내부 소통을 강화하는 기업 문화적 노력, 역할과 책임 등을 

객관화하는 성과 관리적 노력, 그리고 강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기업 문

화적 편견 저감 노력으로는 “기존 관습을 당연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변 사람의 의견

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활성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

세가 중요하다”, “편견을 적게 하려는 사회적 아젠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집단 내에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과 관리적 편견 저감 노력으로는 “업무 배치와 역할에 대한 투명

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성과 측정 방식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등이 나타났으며, 강제적 접근으로는 “강압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 조사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PR 회사를 중심으로 직장인의 편견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는데, 첫째는 PR 회사 직장인들이 느끼

는 편견의 원인이 무엇이며, 둘째는 편견과 언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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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직무 만족이나 직무 스트레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 원인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상사와의 관계나 대인관

계 성향, 그리고 성(gender) 관련 대화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

직 외부적으로는 언론인과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PR 회사의 업무 속성 등 PR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R 회사 내부적으로 편견이 자주 노

출될 수 있는 여건을 줄이고 편견이 적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적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 PR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하여 클라이언

트나 언론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PR 비즈니스에 대한 발전적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에게 PR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

스를 수행하는 PR 회사들에게 본 연구는 실무적 차원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체계화

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PR 회사들은 전개해 왔

으나 본 연구는 창의성 증진과 균형감 있는 언어 습관이라는 목적성이 강화된 PR 회사

의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언어와 편견 간 관계는 편견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언어가 편

견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견이 고정불변

의 것이라기보다 언어에 의하여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 내에서 유통되는 편견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언어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편견과 언어의 기능적 관계에서 언어

는 편견의 바로미터이자 운반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 주고 있

다. 이는 언어를 통해서 편견이 얼마나 조직 내에서 잘 유포되고 직장생활에서 재생산

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조직 커뮤니

케이션 논의에서 ‘언어’ 변인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언어는 

조직 문화의 반영이라는 후행적 성격이기보다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선행적 성격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인 PR 직무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PR 직무의 관계적 특성이나 언어적 특성에서 편견은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PR 직무에 대한 몰입을 약화시켜서 PR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관계 갈등과 조직 문화를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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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표·전인오, 2011; 이경남·오홍철, 2015; 한금선 등 2012; 류현철 등 2009)과 

유사하게 PR 직무에 편견적 사고와 행위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PR 회사 직장인의 편견 원인과 유형,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와

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PR 회사 직장인이라는 한정적인 대상

이긴 하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편견 지형을 탐색함으로써 편견 연구의 폭을 확대시켰

다. 학문적으로 직장인들의 편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 

편견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장

인들에 대한 편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직장인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외국어, IT, 대인관계 능력 등 자기개발이 오랫동안 강조되었지만 정작 경쟁력의 인프

라라 할 수 있는 편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연구문제 3>의 연구 결과

인 직무 스트레스와 편견 간 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장인들이 편견에 빠지면 빠

질수록 직장인이 소속된 기업 등 조직 경쟁력의 향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편견의 부정적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하

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 관계가 어렵다’는 자조와 푸념의 소리가 높아갈 것이기 때

문이다. 

직장인의 편견 관리는 언어 경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인 언어와 편견 간 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장인들의 언어 관리(language 

management)가 없는 편견 관리(prejudice management)는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

다. 언어 관리는 직장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편견

으로부터 자유로운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언어 경영은 기

업 CEO 등과 같은 조직 경영자들이 재무 책임자(CFO)나 디자인 책임자(CDO)를 지정

하는 것처럼 최고 언어 책임자(Chief Language Officer)를 두어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언어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언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PR 회사와 같은 말과 글 등 언어에 의한 비즈니스 의존도가 큰 

기업일수록 언어 경영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

는 것이 편견이 적은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중들의 인식

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PR 회사와 같은 전략 커뮤니케이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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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장인들은 특히 편견에 쉽게 동화되는 조직 문화가 아니라 편견에 강한 조직 문화

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역사와 문화, 종교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

행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글로벌화가 깊숙이 진행되고, SNS 등과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노출이 활발해질수록 다양성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PR 회사 직장인을 대상으로 편견의 원인과 유형 등을 통해서 직장인의 

편견 지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편견 현실을 단편적으로 조망한 한계

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편견과 커뮤니케이션 속성 간 관계라든지, 업종별 편견 지

형의 특징 등이 연구되어 직장인의 편견 저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노력이 경주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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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An exploratory study on cause, type, 
occupational stress of office worker’s 
prejudice
Focusing on public relations firms

Kim, ChanᐨSouk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cause of prejudice, relationship between 
prejudice and language and impact to occupational stress of office workers in public 
relations firms. The survey targeting 50 office workers in 8 PR firms was performed on 
May, 2016.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ternal causes of office workers’ 
prejudice in PR firms are relationship with boss, personal relations, and genderᐨ
related dialogue. External causes are relationship with journalists, relationship with 
clients, and public relations job attribute. Language more impacts prejudice than 
prejudice does languag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rejudice. 
Also, it is showed language is playing a role as a vessel or barometer of prejudice. And 
bias thinking and behaviour on PR job are major occupational stress. Through this 
study, the necessity of language management as a way of prejudice management of 
corporations was discussed. 

K E Y W O R D S  public relations firm • prejudice • office worker • prejudice 
management • langage management •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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